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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환경의 변화 추세



사회환경의 변화 추세

가. 인구구조 변화 :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사회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3-1)

▪ 출산율 현황 : 1980년대초 80만명이 넘었던 대한민국의 연간 출생아수는 2020년 약 27만명에서

2023년에는 23만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2070년에는 약 20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임. 출산율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02년부터 초저출산율 수준(1.3명 미만)이 지속되다가 2018년에는 0.98명으로 역

대 최초로 1명 미만 수준이 됨.

[그림]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변화 추계(1980-2070)
출처: 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

※ '21년 이후는 추계치임.



사회환경의 변화 추세

가. 인구구조 변화 :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사회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3-1)

▪ 출산율 저하의 영향 : 전국의 학령인구(6~21세)는 2020년 789만 명에서 2035년 495만명으로 294

만명이 급감한 후 2050년 481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임. 2030년의 초등학교 학령인구(6-11세)는

2020년 대비 58.4% 수준, 중학교 학령인구(12-14세)는 84.4% 수준, 고등학교 학령인구(15-17세)는

95.3% 수준, 대학교 학령인구(18-21세)는 77.8%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그림] 학령아동 변화 추계(1980-2070)
출처: 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



사회환경의 변화 추세

가. 인구구조 변화 :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사회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3-1)

▪ 시도별 학령인구 구성비 변화: 2020년 대비 2050년의 시도별 학령인구를 보면, 세종이 40.1%(3만

명) 증가한 반면, 울산(-53.7%), 전북(-51.6%), 전남(-50.8%) 등 5개 시도는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그림] 학령인구 시도별 구성비 비교(2020년과 2050년)
출처: 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



사회환경의 변화 추세

가. 인구구조 변화 :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사회

□급속한 고령화 (3-2)

▪ 한국 고령화 속도 세계 1위

✓ 통계청의 추계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2017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14.2%를 차지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0년에 15.7%에 달함. 이는 일본보다 빠른 증가 속도로 2025년에는 2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며, 2060년에는 43.9%로 증가할 전망임.

✓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1위 수준으로, 1970~2018년 한국의 고령화 비율 연

평균 증가율은 3.3%로 OECD 37개국 중 가장 빠름.

[그림] 한국 고령인구 비중 추이 (출처: 연합뉴스 2021.1.4일자) [그림] 나라별 고령사회 진입 시간 (출처: 한국경제 2022.8.16일자)



사회환경의 변화 추세

가. 인구구조 변화 :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사회

□급속한 고령화 (3-2)

[그림]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출처: 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

▪ 고령화의 영향 : 생산 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 노동력의 구조적 부족 초래, 노년층 실업과 노후 부

담 증대, 고용구조의 변화 초래

▪ 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

✓ 고령자의 고용률: ’22년 7월 고령자(55세-64세) 고용률 69.4%, 경제활동참가율 70.9%.

✓ 다른 OECD국과 비교하였을 때, 한국의 고령자는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률은 매우 높으나 일자리의 질은 매

우 낮은 수준임. (출처: OECD 2019 자료)



사회환경의 변화 추세

가. 인구구조 변화 :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사회

□급속한 고령화 (3-2)

▪ 세계의 기대수명은 2015~2020년 72.3세로 1970~1975년 58.1세에 비해 14.2세 증가한 반면, 한국의 기대수명은

2015~2020년 82.5세로 1970~1975년 63.1세에 비해 19.4세 증가함.

▪ 이는 2011년 당시 인구통계 전문가인 고려대 통계학과 박유성 교수팀이 예측했던 기대수명 81.5세보다 1세 더

높은 것으로, 예측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고령화의 교육적 요구 : 고령자와 여성의 평생교육 수요 증대, 재직근로자, 실직자, 전직자 평생교육 요구 증대,   

고등교육 이수 희망 75.9% → 새로운 생애주기모형에 따른 생애 재설계와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그림] 한국인 기대수명 예측 변화
[그림] 세계와 한국의 기대수명(연평균) 추이(출처: 통계청)



사회환경의 변화 추세

가. 인구구조 변화 :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사회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3-3)

▪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등 외국인, 혼인이나 기타 사유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

국계 한국인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음.

▪ 2017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180,498명, 2019년 말 기준 2,524,656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가 예상되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며 2021년 말 기준 1,956,781명

으로 전년 대비 3.9% 감소

<표> 최근 5년 간 체류외국인 증가추이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단위 :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인구 51,778,544 51,826,059 51,849,861 51,829,023 51,638,809

체류외국인 2,180,498 2,367,607 2,524,656 2,036,075 1,956,781

장기체류 1,583,099 1,687,733 1,731,803 1,610,323 1,569,836

단기체류 597,399 679,874 792,853 425,752 386,945

코로나19 영향



사회환경의 변화 추세

나. 사회구조 변화 : 양극화, 교육불평등

□소득 분배구조의 악화 (4-1)

▪ 2000년대 들어 소득 불평등이 심각해지면서 계층 간 양극화 심화.

✓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orld Inequality Database)에 게재되어 있는 김낙년(2016)의 자료

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상위 1%가 25.1%, 상위 10%가 65.5%의 자산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

고 있음.

❖ 지니계수는 전체가구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0에서 1사이의 비율
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은 상태를 나타냄.

❖ 소득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의 평균소득 ÷ 소득 하위 20% 평균소득 값으로, 값이 클
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음을 나타냄.

❖ 상대적 빈곤율이란 전체 인구 중 빈곤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을 의미함.

<표>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대적빈곤율 변화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사회환경의 변화 추세

나. 사회구조 변화 : 양극화, 교육불평등

□소득 분배구조의 악화 (4-1)

▪ 2000년대 들어 소득 불평등이 심각해지면서 계층 간 양극화 심화

✓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orld Inequality Database)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소득 상

위 1%가 14.4%, 상위 10%가 45.8%의 자산을 차지함.

✓ 1980년에는 상위 10%가 차지하는 자산 비율이 32.3%였다면, 2005년에는 40.1%, 2021년에는

45.8%로 꾸준히 증가하며 소득 불평등 심화

[그림] 연도별 소득 불평등 비율(상위 10%가 차지하는 자산 비율)

출처: WID



사회환경의 변화 추세

나. 사회구조 변화 : 양극화, 교육불평등

□근로 조건의 변화 (4-2)

▪ 한시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규정할 때,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

직의 비율은 2003년 32.6%로 30%를 넘어선 이래 2017년까지 임금 근로자의 약 3분의 1인 32%를

유지함(통계청)

▪ '21.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06만 6천명으로 임금 근로자의 38.4%임. 60세 이상(29.8%), 50대

(20.7%), 40대(17.6%)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43.2%), 대졸이상(35.2%), 중졸이하(21.6%) 순

으로 나타남.

[그림] 연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및 비율
출처: 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

※2019년부터 조사결과는 병
행조사의 효과로 과거 미포
착 기간제근로자 규모가 반
영되었으므로 전년도 결과와
증감 비교 불가



사회환경의 변화 추세

나. 사회구조 변화 : 양극화, 교육불평등

□교육불평등 심화 (4-3)

▪ 계층 간 격차의 심화는 교육비 격차를 심화시키고, 이는 계층 간 교육격차로 연결될 가능성을 갖고 있음. 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

✓ 2016년 5분위 소득계층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665,461원으로 1분위 소득계층의 지출액 83,297원의 8배

에 달함. 정규 교육비 지출 격차는 7.1배, 학원‧보습교육비 등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9.1배로 벌어짐.

▪ 2018년 모든 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5.1%로 OECD 평균보다 높음(OECD 교육지표 2021).

▪ 201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은 3.8%로 OECD 평균보다 낮고, 민간재원은 1.3%로 OECD

평균보다 높음.

▪ 2016년 통계청의 ‘2016 사회조사’결과 자녀 교육비가 소득에 비해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가구주는 65.3%에 달했

고,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20~40대의 경우 ‘보충 교육비’가,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50~60대 이상은 ‘학교

납입금’이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조사 됨.



사회환경의 변화 추세

나. 사회구조 변화 : 양극화, 교육불평등

□교육불평등 심화 (4-3)

▪ 계층 간 격차의 심화는 교육비 격차를 심화시키고, 이는 계층 간 교육격차로 연결될 가능성을 갖고 있음. 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

✓ 2016년 5분위 소득계층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665,461원으로 1분위 소득계층의 지출액 83,297원의 8배

에 달함. 정규 교육비 지출 격차는 7.1배, 학원‧보습교육비 등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9.1배로 벌어짐.

▪ 2018년 모든 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5.1%로 OECD 평균보다 높음(OECD 교육지표 2021).

▪ 201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은 3.8%로 OECD 평균보다 낮고, 민간재원은 1.3%로 OECD

평균보다 높음.

▪ 2016년 통계청의 ‘2016 사회조사’결과 자녀 교육비가 소득에 비해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가구주는 65.3%에 달했

고,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20~40대의 경우 ‘보충 교육비’가,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50~60대 이상은 ‘학교

납입금’이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조사 됨.



사회환경의 변화 추세

나. 사회구조 변화 : 양극화, 교육불평등

□교육취약계층의 증가 (4-4)

▪ 결혼 이민자 및 혼인 귀화자 수의 증가에 따라 외국계 주민 자녀(결혼 이민자와 한국 국적취득자의 자녀) 수는 전

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임.

✓ 2007년 외국계 주민 자녀는 44,258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237,506명으로 5배 이상 증가함.

▪ 한부모 가구 비율은 2014년까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10.5%에 도달한 뒤, 2015년부터 꾸준한 감소를 보이

며 2020년에는 7.1%의 비율을 보임(출처: 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

▪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조손가구는 117,705가구로, 2010년의 119,294가구 보다는 감소하였

음.

[그림] 연도별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2007-2018)
출처: 사회보장통계

<표> 연도별 조손가구 현황(2010-2020)

출처: 통계청

<표> 연도별 한부모가구 및 비율 현황(2010-2020)

출처: 통계청



사회환경의 변화 추세

다. 경제구조 변화 : 세계화에 따른 산업구조와 인력수요의 변화

□세계화와 경쟁의 심화 (4-1)

▪ 세계화(globalization)란 세계 차원의 정보·기술·자본·상품·서비스·인적 교류가 증대하면서 나타나는

국가 간 상호 연결성의 증대임.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는 인위적인 장벽이 제거되면서 20세기 후반

부터 시작된 세계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으며, 앞으로 세계화는 더욱 진전될 것으로

예상됨.

✓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무역 및 투자 자유화, 다국적 기업의 세계화 전략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단일시장

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임. 그에 따라 개인 간, 기업 간, 국가 간 경쟁은 무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음.

▪ 변화의 조짐 : 그 동안 국가 간 교역이 확대되고 아시아 신흥국의 생산성이 높아졌지만 경상수지

불균형, 부의 재분배 문제 등이 심각해지고, 전 세계적 차원의 경기 침체와 경제 공황에 대한 두려

움 등으로 인하여 보호주의가 부활할 조짐도 나타나고 있음.

▪ 국가 간, 기업 간, 집단 간, 개인 간 정보화 격차(Digital divide), 소득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세계화와 기술변화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한 적

응능력 격차로 산업·기업·지역, 고용·소득에서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사회환경의 변화 추세

다. 경제구조 변화 : 세계화, 산업구조와 인력수요의 변화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과 창조형 인재에 대한 요구 증대 (4-2)

▪ 한국의 경우 GDP 대비 지식 기반 산업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음. 특히 지식 기반 서비스업비

중 확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류근관 외, 2011).

✓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수반되는 창조형 노동의 비중도 증가 추세임.

□교육-노동시장 연계 취약 (4-3)

▪ 창조형 인재에 대한 수요 증가 등 노동시장의 요구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문

의 변화는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음.

✓ 통계청의 ‘2020 사회조사’ 결과,

✓ 2010년 취업자가 느끼는 본인의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는 ‘일치’하는 비율(33.4%)이 ‘불일치’ 비율(40.3%)보

다 적음.

▪ 전공과 직업의 불일치 문제 뿐 아니라 대학 졸업자의 하향 취업 문제 심각.

✓ 29세 이하, 취업 경험 6년 이하 대졸 청년층의 하향 취업 비율은 직종기준 32.7%, 임금기준 36.1%, 취업자

주관적 평가 경우 22.0%(신선미·손유미, 2008).



사회환경의 변화 추세

다. 경제구조 변화 : 세계화, 산업구조와 인력수요의 변화

□고용 없는 성장과 청년실업 (4-4)

▪ 경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

✓ 2000년부터 2013년까지 7~8%대를 유지하던 청년실업률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9%대

를 유지하다, 2021년에는 7.8%로 다소 감소된 수치를 보임.

[그림] 청년층(20-29세) 실업률 추이(2000-2021)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를 차트로 표현

(단위 : 만명, %)



사회환경의 변화 추세

라.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소셜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정보통신기술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첨단화 (2-1)

▪ 미래 사회는 첨단기술이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가면서 생활 및 교육공간에서 폭 넓게 활용

될 것으로 예상됨.

▪ 과학기술개발은 통신정보기술 발달에서 그치지 않고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은 다가오는

수십 년간 기술개발의 중심이 됨. 과학기술에 대한 미래 예측은 지구촌이 과학기술혁명

기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줌(박영숙 외, 2007).

✓ 의료기술의 발전, 유전자 공학의 발전으로 인한 수명 연장은 고령화 사회를 촉진할 것이며, 교통기술

의 발전은 지역 간 인적·물적 소통을 증대시켜 점차 지구촌을 일일생활권 시대로 이끌어 가고 있음.

▪ 지역과 국가 간의 수월한 이동은 곧 교육과 학습을 위한 이동을 의미하기도 함. 이러한

이동성의 증가는 교육개방과 경쟁을 가속화하고, 이를 위한 교육의 다양화·특성화 및 전

반적인 교육혁신을 요구하고 있음.



사회환경의 변화 추세

라.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소셜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정보통신기술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첨단화 (2-1)

▪ 미래 사회는 첨단기술이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가면서 생활 및 교육공간에서 폭 넓게 활용

될 것으로 예상됨.

▪ 과학기술개발은 통신정보기술 발달에서 그치지 않고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은 다가오는

수십 년간 기술개발의 중심이 됨. 과학기술에 대한 미래 예측은 지구촌이 과학기술혁명

기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줌(박영숙 외, 2007).

✓ 의료기술의 발전, 유전자 공학의 발전으로 인한 수명 연장은 고령화 사회를 촉진할 것이며, 교통기술

의 발전은 지역 간 인적·물적 소통을 증대시켜 점차 지구촌을 일일생활권 시대로 이끌어 가고 있음.

▪ 지역과 국가 간의 수월한 이동은 곧 교육과 학습을 위한 이동을 의미하기도 함. 이러한

이동성의 증가는 교육개방과 경쟁을 가속화하고, 이를 위한 교육의 다양화·특성화 및 전

반적인 교육혁신을 요구하고 있음.



사회환경의 변화 추세

라.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소셜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소셜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2-2)

▪ IoT(사물인터넷) 및 네트워크화로 다양한 기술간, 서비스간 융·복합이 활발히 발전하며,

언제 어디서나 접속가능한 유비쿼터스(Ubiquitous) 세상은 이미 실현되었음.

▪ 소셜 네트워킹 환경이 보편화됨에 따라 OSMU(One Source Multi-Use)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교육의 대두 등 다양한 학습의 출현(안선회 외, 2010).

▪ 한발 더 나아가 인공지능, 메타버스, NFT(대체불가능토큰), 가상인간까지 등장하며 가상

세계의 확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

출처: 인공지능신문(2020.1.14.일자) 출처: 특허뉴스(2022.8.12.일자) 출처: 한국관광공사 유투브출처: 비즈니스워치(2022.6.30.일자)

인공지능 메타버스 NFT 가상인간



사회환경의 변화 추세

마.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능정보사회의 도래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의의 (3-1)

▪ 2016년 다보스포럼은 인류의 역사에 큰 변혁으로서 '제4차 산업혁명(The 4th Industrial

Revolution)'을 선언

▪ 인류의 역사를 통해 있었던 이전의 산업혁명은 생산관계와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생산력의 질

적 발전을 의미

▪ 최근에는 기술진보 속도가 빨라지면서 점점 산업혁명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더욱 확장된 개념으로서 속도(Velocity), 범위(Scope), 그리고 경제를 포

함한 사회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System Impact)이 매우 크다는데 모든 학자들이 동의

출처 정의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제조기술 뿐만 아니라 데이터, 현대사회 전반의 자동화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Cyber-

Physical System과 IoT, 인터넷 서비스 등의 모든 개념을 포괄하는 영어

다보스포럼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기술이 융합되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

지 못한 새로운 시대

매일경제용어사전 기업들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작업 경쟁력을 높이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의미



사회환경의 변화 추세

마.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능정보사회의 도래

□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 변화 (3-2)

▪ 인공지능의 발전과 확산은 향후 고용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

을 미치며 인간 세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

▪ 하지만 알고리즘화가 쉬워 인공지능에 빠르게 잠식되는 대표적 영역도 있고, 비정형적이고

업무 내용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변이하는 영역도 있음

▪ 이러한 서로 이질적인 영역의 업무 진행을 위해 세련된 소통, 설득 기술과 포괄적 시각, 고도

의 유연성, 나아가 창의성이 필요한데, 이런 능력은 인간에게 고유한 것

▪ 이런 이유로 미래의 노동은 인간과 기계가 각자 잘하는 업무를 분담하는 협업구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큼

▪ 이와 함께, 인공지능의 중립성과 윤리성,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여 여부, 인공지능에서 인

공의식으로 진화가능성,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가치 부의 양극화와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

등 과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제기될 것



사회환경의 변화 추세

마.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능정보사회의 도래

□지능정보사회의 도래가 교육에 미칠 영향 (3-4)

▪ 단기적 영향

✓ 가상과 실제를 융합한 형태의 학습이 증가

✓ 교육개혁 담론 속에서 논의되는 학제개편, 문이과 통합을 넘어서는 교과간 융합학습모델,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수업시간, 학년제, 교사협력 등), 다양한 창작활동 지원(Maker Space, 3D Printing)의 제공, 혼합학습

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모델 개발, 정보의 접근성 강화 등의 제도적 지원이 교육행정적으로 모색

▪ 중기적 영향

✓ 보다 제도적 변화를 수반하는 변화가 일어날 것

✓ 협력학습 접근법의 증가, 소비자에서 창작자로서 학생의 전환

✓ 학습경험과 교류를 통한 집단지성 활동, 협력학습 접근법의 증가로 협력학습모델, 학교간⋅지역간⋅국가간

그룹 활동, 온라인 토론⋅토의, 협력적 문제 해결력을 강조하는 프로젝트 활동으로 전환

✓ 교과, 비교과 교육과정이 재구조화 되고 도서관, 지역사회 등이 시공간적으로 연결되면서 학교를 둘러싼 마

을이 하나의 배움의 망으로 연결



사회환경의 변화 추세

마.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능정보사회의 도래

□지능정보사회의 도래가 교육에 미칠 영향 (3-3)

▪ 장기적 영향

✓ 패러다임의 이동

✓ 학교를 포함해 공교육체제의 운영과 역할에 대한 재고(Rethinking How Schools Work)와 보다

심층적인 학습 접근법으로의 전환(Shift to Deeper Learning Approaches)이 전개

✓ 전통적 학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조정(Rethinking How Schools Work)은 필연적

✓ 개인 친화적 교육과정(Individual Friendly Curriculum)으로 전환되면서 교육과정이 유연화되

고 개방성, 자율성, 리더십, 제도 등 다양한 방식의 학교 운영방식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 이루어질 것

✓ 더 나아가 교육학 내부에서 다양하게 지속해오던 생활중심교육과정, 즉 학습과 실생활에의 적

용, 프로젝트 학습, 과제기반 학습이 확장되어 학생 개인별로 지식, 관심사, 능력에 따라 공부

하고 평가 받고 개개인의 학습 계획이 정당성을 부여 받는 보다 심층적인 학습 접근법으로의

전환(Shift to Deeper Learning Approaches)



사회환경의 변화 추세

바. 지식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의 발전

□창의적 지식학습사회 (2-1)

▪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회전반에 정보활용이 내재되어 있고 정보처리 역량이 극대화 됨.

▪ 정보공유를 토대로 개인의 창조적 개성 발현의 기회가 높고,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공급

되고, 시장에서의 생산성이 높아짐.

▪ 지식학습사회에서는 지식을 공유하고 공유된 지식을 개인의 개성과 창의를 극대화하는

데 활용하게 됨.

▪ 연결성을 바탕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온라인 및 협업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짐에 따라

교육과 일의 특징도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게 됨.

▪ 한발 더 나아가 가상공간(메타버스)과 가상화폐, 가상인간의 구현으로 현실과 가상 세계

의 연결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사회환경의 변화 추세

바. 지식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의 발전

□평생학습사회로의 발전 (2-2)

▪ 급속한 고령화,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지능정보 학습환경의 가속화는 전 생애에 걸쳐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평생학습사회로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함.

▪ 경기성장 침체로 장기 저성장 기조 유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한 청년 실업 문제 심화

등으로 인한 고용패턴의 변화 및 경제적 위기해소를 위해 성인학습의 접근성과 품질이

강조됨.

▪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사교육 확대로 인한 교육비 지출 부담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교육복지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게 됨.

▪ 다양한 개인의 학습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차별화된 교육서비스들이 정부, 대학, 기업

의 유기적인 연계 속에서 다양하게 제공될 것으로 보임.



2.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추세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추세

가. 교육의 새 패러다임

□ 학령기(학교)교육체제 ➜ 평생학습체제 + 디지털기반학습체제

<표> 전통적 학교교육체제와 평생학습체제 비교

* 디지털기반학습체제: 지식기반의 평생학습시대에 국민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학습복지를 구현

하기 위해, 정보통신 및 지능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개인적 장애, 시간, 장소,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습과 환경, 개인의 삶을 통합한 학습체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추세

나. 평생 학습사회 교육의 도래

[그림] 미래 교육의 변화 모습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 교육 비전 2020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추세

나. 평생 학습사회 교육의 도래

□ 참여주체의 역할 변화 (4-1)

✓ 교사 : 지식의 전달자에서 학습의 조력자(멘토) 및 학습 디자이너로 변화

✓ 학생 : 지식의 수용자에서 지식을 학습/재구성 하고 동시에 창조하는지식의주요생산자로변화

• 미래사회에서의 학습자 특성

: 개인의 자유와 개별화, 놀이로서의 학습, 네트워크 및 협업, 즉각적 상호작용, 탐구적 정보처리,

멀티테스킹(돈탭스콧, 2009 등)

✓ 학부모 : 학습 협력자 및 교육 현안에 대한 주요 참여자로 변화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교육의 방식은

최초에 ICT 활용교육부터 출발하여 e-러닝, m-러닝, u-러닝에 이르면서 계속적으로 진화

[그림] 교사와 학생의 역할 변화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 교육 비전 2020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추세

나. 평생 학습사회 교육의 도래

□ 교육체제의 변화 (4-2)

▪ 학교가 표준화된 지식을 평균수준에 맞추어 대량으로 전달하는 장소에서 개별화된 학습을 지

원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장소로 진화

※ 농경사회의 도제 제도 → 산업사회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표준화된 학교체제 → 정보

사회의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맞춤형 학습체제

▪ 초-중-고-대학으로 연결된 선형 교육체제에서 평생을 통해 필요에 따라 학습하는 비선형 모델로 진화

* 학교교육 단계를 거치지 않고 유명 예술 및 스포츠 분야 인사들의 발돋움, 세계최고의 과

일판매 체인인 “돌푸드”의 데이비드 머독 회장은 고교 중퇴 후 사업가로 변신

▪ 교육체제의 유연성이 강화되고 개인의 선호 및 미래의 직업과 연계된 맞춤형 학습을 구현하기

위한 체제로 진화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집단지성, 협력학습, 국내외 학습자원의 공동 활용 등에 대한 관

심 증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추세

나. 평생 학습사회 교육의 도래

□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 (4-3)

(1) 정형화된 교과 지식 중심에서 체험을 기반으로 지식을 재구성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 강조,

(2) 문제해결을 중시하고, 과정 중심의 개별화 된 평가 지향,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스마

트 학습 환경 구축

□ 학교기능의 변화 (4-4)

▪ 학교기능과 학습방법의 변화는 국가 사회적으로도 인재확보 및 지식관리방식에 큰 변화를 초

래하게 됨

▪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네트워크를 통한 학습방법의 변화가

가속화 됨

▪ 사람들의 삶의 기회와 역량을 제고하는 생산적인 교육의 지속적인 공급으로서 평생교육의 중

요성 증대

▪ 인류의 상상력과 현실의 간격을 극복해가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바람직

한 미래교육 환경을 설계



3.교직의 미래와 교사의 역할 변화



교직의 미래와 교사의 역할 변화

가. 디지털기반학습체제에서 명실상부한 전문직으로의 발돋움

⚫ 정보통신 및 지능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교수-학습방법의 혁신으로 전문적 수업

기술과 학습방법을 습득해야 교직에 진출할 수 있음

✓ 교사의 전문적 기술 습득과 아울러 교직에서 요구되는 정의적 특성이 함께 발현되

어야 진정한 전문직으로 발돋움할 수 있음(하이테크, 하이터치)

✓ 이러한 전문화의 조건을 반영한 교원교육 방법의 대대적인 혁신이 불가피함

⚫ 이러한 전문적인 기술과 방법을 담보로 인정받는 전문직으로의 토대 마련

✓ 막연한 전문직 → 주장하는 전문직 → 요구하는 전문직 → 인정받는 전문직 → 존경 받는 전문직

⚫ 교사가 사회로부터 학습 전문가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이에 합당한 처우 개선이

기대됨



교직의 미래와 교사의 역할 변화

나. 저출산으로 인한 입직의 어려움 가중

⚫ 저출산에 따른 학교 수 및 교원 수의 감소로 교직 진출이 어렵게 됨.

<표 6> 고등학교 학생 수, 교원 수, 학교 수 변화 추이 ()=증감률, %

()=증감률, %<표 7> 중학교 학생 수, 교원 수, 학교 수 변화 추이

⚫ 교원양성기관 규모 축소를 위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함.

-교육부는 2010년부터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양성 인원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오고 있음



교직의 미래와 교사의 역할 변화

다. 교직의 직업적 가치가 상승하고, 근무의 질이 향상됨

⚫ 교직의 회귀성과 고유한 직업기술체계의 구축으로 교사의 직업 가치가 향상됨.

✓ 이와 함께 교수 방법 기술의 발달과 학습장면의 유연화는 교사로 하여금 재택근무, 탄력근무

제 적용 등을 가능하게 하여 근무여건이 현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개선될 것으로 보임.

⚫ 교직의 직업만족도 하향에 따른 개선 대책과 교직의 희귀성 증가가 기대됨.

✓ 한국 교총이 스승의 날을 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원이 직업에 만족하는 정도는’16년을

기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음 : ‘12(56.3%)->’16(70.2%)->’19(52.4%)->’20(32.1%)-

>’21(35.7%)->’22(33.5%)

✓ 교원의 만족도 저하의 주된 이유는 ‘교권 추락‘,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잡무부담의 가중’에

따른 자존감 하락에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 학교교육체제의 정형화된 틀이 거시적인 사회변화에 이미 적응되어 있

는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교육적으로 수용하는데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

✓ 한계 효용에 다다른 전통적 교육체제에서의 문제는 디지털기반 평생학습체제에서 대부분 해

소될 수 있을 것임

⚫ 교원양성대학의 인기는 당분간 여전할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직업의 안정성, 근무-생활의 균형성, 전문적〮사회적〮심리적 자본의 결합을 통

한 희소가치 창출).



교직의 미래와 교사의 역할 변화

라.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교직 임용체계가 다변화됨

⚫ 학부모, 학생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다양한 학교의 설립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이들

학교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이들의 임용방식도 기존의 임용체계에 의존하

지 않게 됨

- 예: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영재학교, 대안학교, 통합학교 등의 교사

⚫ 전통적인 공사립학교에서도 학교 업무의 전문화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교직원을

채용하는 경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예: 상담교사, 진로지도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교육복지사, 학교행정사, 교육공무직 등

마. 교사는 지식 전달자 보다 학습의 개척자(trailblazers)로서의 역할이 강조됨

⚫ 교사는 직접 가르치기 보다는 지식 정보의 기획, 관리, 조직, 의미 부여를 통해 학생의 학습을

설계하고 도와주는 디자이너, 연결자, 가이더로서의 역할을 주로 하게 됨.

⚫ 이에 따라 교사는 창의적 교수-학습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교원양성 과정에서 배양하여

야 하며, 양성기관은 창의성 개발이 가능한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운영 해야 함.



교직의 미래와 교사의 역할 변화

바. 융·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능력과 미래 역량을 가진

학습자이자 실천가로서 교사의 역량 제고

⚫ 융합 능력이 경제적 가치 창출의 핵심적인 기능으로 요구되는 미래사회에서 학교교육의 패턴 변화

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됨. STEAM 교육 등을 통해 융합교육에 대한 인식의 저변 확대와 분위기

는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는 상황임.

⚫ 다양한 콘텐츠의 통합적 내용을 창의적으로 설계하고(creative design), 감성적 체험(emotional

touch)으로 융합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활동으로서 융합인재교육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

식하고 공유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중요한지 알아야 배우고 싶은 흥미가 생기고, 지식의 내용을 이해하고 깊이가 있어야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탐구심이 발동하며, 자기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갖게 되면 남을 가르치고 싶은 욕구

가 생김. 이런 점에서 융합교육의 학습자이자 실천가인 교사의 양성교육과 재교육 과정이 융·복합

교육 친화형으로 재구성되어야 함.

⚫ 최근 정부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메타버스, 클라우드 시스템 등 디지털 신기술의 빠른

성장에 대비하기 위하여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함(교육부, 2022). 디지털 인재 양성 종

합방안은 전 국민의 디지털 교육 기회 확대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2022-26년까지 총 100만 디지

털 인재양성을 목표로 함. 코로나19로 인해 앞당겨진 디지털 교육환경이 교사의 디지털 역량 함양

을 요구하고 있음,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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